
체코관광청 & 주한 체코대사관, 대한항공 프라하 노선 취항 

20주년 기념 VIP 오찬 성료 

 
체코관광청과 주한 체코대사관은 지난 6월 26일 대한항공의 인천-프라하 노선의 취항 20주년을 

기념하는 VIP 오찬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주한 체코대사관 이반 얀차렉 대사, 체코관광청 미카엘 프로하스카 한국지사장, 대한항공의 

고광호 한국지역 본부장,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을 포함해 대한항공의 주요 여행사 

대표와 임원 등이 VIP 오찬에 참석해 대한항공의 프라하 취항 2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체코관광청은 대한항공에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항공의 프라하 노선은 2004년 5월 15일 첫 운항을 시작했다. 약 257명의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A330-200로 첫 운항을 시작했고, 7월 현재는 B787-9 드림라이너 기종을 투입해 주 4회 

프라하 노선을 운항 중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5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해당 노선을 이용했다. 

이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체코 및 중부 유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 

국가와의 연결을 확장시켰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는 “대한항공의 인천-프라하 노선의 취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직항 노선이 20년째 활발히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체코와 한국 간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등의 촉진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가진 중추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며 ‘이는 여행이 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번영하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이자, 양국 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항공 고광호 한국지역 본부장은 "프라하는 오랫동안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동유럽의 관광객이 아시아의 다양한 목적지로 여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단지 항공노선의 의미를 넘어 한국과 체코의 돈독한 우정을 상징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프라하 노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운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복항했다. 체코관광청은 지난해 대한항공의 복항과 함께 진행했던 프라하 노선 공동 프로모션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끈끈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체코관광청 한국지사  


